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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힘을 잃은 삼손

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.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

긴 머리카락에서 나오지요. 삼손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

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 주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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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손은 들릴라를 좋아했어요.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의 

돈을 받고 삼손에게 물었어요.

“삼손!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지요?”

들릴라는 삼손에게 날마다 졸랐어요. 결국 삼손은 그 

비밀을 말해 주었어요.

“나의 힘은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오.”

들릴라는 잠이 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둑! 잘랐어요.

사사기 13~16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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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자 삼손은 힘이 없어졌어요.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

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어요. 삼손은 꽁꽁 묶여서 힘든 일을 

해야 했어요. 그동안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기 

시작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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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레셋 사람들의 잔칫날이 되었어요. 사람들은 삼손을 

보고 비웃었어요.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.

“하나님, 저에게 다시 한 번만 힘을 주세요!”

삼손은 잔칫집의 두 기둥을 힘껏 껴안았어요.

그러자 집이 와르르! 무너져, 삼손과 함께 모든 블레셋 

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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돼지 저금통은 매일매일 무거워 졌어요. 내가 보지 않을 때에도 엄마는 

약속을 지켜 주셨어요. 그래서, 남우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약속을 잘

지켜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



어느 날 엄마와 동생하고 연극을 보러 갔어요. 아이들이 장난을 

치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. 남우도 갑자기 뛰고 싶었지만, 

엄마하고의 약속이 생각났어요.

‘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다칠 수 있으니 뛰지 말고 얌전히 

있어야 한다.’

그래서 남우는 조용히 연극을 봤어요. 남희도 오빠를 보며 조용히 

있었어요. 엄마는 이런 남우와 남희를 보며 기뻐하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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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센 삼손이 양들을 번쩍 들었어요. 
얼마나 많은 양들을 들었을까요?
상상하며 그려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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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님이여 
구하옵나니 이번만
나로 강하게 하사
사사기 16장 28절 


